
조직개편, 피해야 할 3가지 함정

회사가 조직개편 작업을 시작했다.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 컨텐츠와 사업으로 정책의 중
심을 본격적으로 옮겨내기 위한 작업이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. 정말 만시지탄이다. 

시작이 늦은 만큼 시행착오는 최소화해야 한다. 지금 걱정은, 늦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오
히려 급조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다.

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은 3가지다.  

첫째, 컨텐츠 없는 컨테이너, 즉 “전시형” 조직개편이다. 
이 경우, 지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디지털미디어센터, 그리고 자신들의 현장에서 뉴미디어 
컨텐츠를 생산 유통하기로 한 약속했던 기존의 각 국 조직들, 이들 각각의 성과와 한계는 무
엇인지, 평가와 반성, 검증은 거의 생략된다. 또 구상하는 조직이 어떤 더 나은 컨텐츠 생산과 
유통, 영업 체계를 목표로 하는지에 대한 상도 부족하다. 그럼에도 일단 뭐라도 한다는 걸 보
여주기 위해 컨테이너 하나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간판을 붙인 뒤, 거기서 뭐가 되든 기다려보
자는 식이다. 만약 이렇다면 조직개편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, 깨지는 건 시간문제다. 

둘째, 과정 없는 결과, 즉 ‘답정너’ 조직개편이다. 
회사가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, 공감대가 낮은 조직들을 형식적 논의에 참여시켜 몰아가는 방
식이다. 만약 지금 회사에서 거론되는 ‘디지털미디어본부’ 신설이 이미 회사가 정한 결론인 경
우라면 이에 해당된다. 이것이 오해라면 회사가 적극 알려야 한다. 오해가 아니라면 이런 조
직개편은 안 깨져도 공회전이다. 기존 미디어 조직과 디미센 그리고 마케팅 조직과의 관계를 
어떻게 놓아야 할지, 또 디미센을 키운다면 다른 기존 조직들은 이대로 가도 좋은지, 가능한 
안들의 결과 시뮬레이션까지 열린 검증과 협의를 거치면서 느리더라도 단단히 가야 한다.

셋째, 전체가 없는 부분, 즉 ‘지엽적’ 조직개편이다. 
CBS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대개조의 큰 설계 속에서 조직개편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, 
이슈가 되는 가시권의 특정 부문만 놓고 단기적 개편을 진행하는 식이다. 이런 지엽말단적 접
근으로는 CBS가 처한 문제의 해결이 요원하다. 지금 CBS에 필요한 조직개편은 본사와 지역 
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큰 그림을 마련한 뒤 이에 맞춰 조직을 혁신하고 효율성
을 높이는 일이다. 또 이를 위해 기존의 업무 구조와 틀을 바꿔내는 작업이다. 인사, 채용 규
모, 콘텐츠와 사업, 직원의 노동 변화까지 다 여기에 맞춰진다. 조직개편이 대개조의 설계도 
속에 있어야 하는 이유다. 마땅히 회사는 이런 설계의 필요성과 큰 틀의 방향을 직원 전체에 
먼저 알리고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. 그 각론으로서의 조직개편은 그 큰 그림의 공감대 속에서 
진행돼야 설득력을 갖는다. 

회사가 위 3가지 함정 중 하나의 함정에라도 빠진다면, 회사의 미래에 대한 직원들의 냉소와 
체념은 돌이킬 수 없이 만성화될 것이다. 이것이야말로 CBS의 미래에 가장 치명적인 독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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